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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일 전체회의를 통해 

올해 초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‘원칙 없

는 법관 인사’를 사실상 비판하는 안건을 가

결했다.

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“판

사의 전보에 관한 인사 원칙과 기준은 준수되

어야 하고, 그 원칙과 기준을 변경할 경우 사

전에 공지되어야 한다.”고 밝혔다. 이어 “판사 

인사에 관여하는(대법원의 법관인사분과) 위

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사 사안을 심의할 수 있

도록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필요한 

인적, 물적 자원이 지원되어야 한다.”고도 했

다.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는 법관대표

회의가 서울중앙지법의 올해 초 정기 인사와 

관련해 인사 원칙과 관례가 훼손됐다는 점을 

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.

올 2월 대법원은 이른바 ‘사법농단’ 혐의로 

기소된 양승태 前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법원

행정처 임종헌 前차장과 이민걸 前기조실장 

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를 6

년째 서울중앙지법에, 4년째 같은 재판부에 

잔류시켰다.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법

원에 3년,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던 기존 인

사 원칙과 관례를 깬 것이다. 이 前실장은 사

법농단 사건 중 유죄 판결을 처음 받았다. 

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부장판사는 동아

일보와의 통화에서 “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

인사제도분과위원회에서 법관 인사와 관련한 

안건을 논의해 상정했다.”며 ‘실명을 언급하

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일선 판사들이 올해 초 

서울중앙지법의 불공정한 인사에 문제의식을 

가지고 있어 법관대표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

표명한 것뿐’이라고 설명했다. 또 다른 부장판

사는 ‘재판독립을 위해서는 법관 인사의 투명

성과 공정성이 핵심’이라며 ‘김 대법원장의 올

해 초 인사에 대해 법관대표회의가 사실상 지

적한 것’이라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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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대표회의, 

대법원장 인사 사실상 비판

〈6일 오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

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〉


